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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집트의 나일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단의 수도 

하르툼이 있습니다. 나일강은 이곳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

지는데, 그중 백나일강을 따라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곳

에 성바오로성당과 성조세핀바키타성당이 있습니다.

사실 이 두 본당은 하르툼 대교구의 코스티 사목구에 속

해 있으며 그 담당 지역은 남수단과 수단 사이의 국경지대

입니다. 이 지역 신자의 80% 이상이 남수단 출신이며 더욱

이 대부분 난민입니다. 수단으로 피난 오는 남수단 사람은 

대부분이 25세 이하 청년들과 아이들입니다. 이들 중 일부

는 난민 캠프에 살고 다른 일부는 빈민가에서 생활합니다. 

이들은 수단 국민과 비슷한 수준에서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

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

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바오로성당과 성조세핀바키타

성당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임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.

흔히 아프리카 빈곤 지역의 건물이 그러하듯 흙바닥 위

에 콘크리트 벽으로 지은 단칸방 같은 교실과 벽돌을 투박

하게 쌓아 올리고 모자란 부분은 대나무로 벽을 설치한 공

간 등에서 남수단을 떠나온 난민 학생들과 수단의 가난한 

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열악한 시설로 인해 

화장실에서 풍기는 악취는 물론 앉을 의자도 부족한 것이 

현실입니다. 두 본당에서 코스티와 라박 지역에 세운 학교

의 학비가 인근의 사립 학교보다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, 

이곳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비를 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

있습니다. 70%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은 물론 반정부 시위

로 인하여 정부가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불안정

한 국가 상황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
다음 학년도의 등록된 학생 수는 두 학교 모두 2,500명 

정도 됩니다. 이 아이들의 앞날을, 미래의 촛불을 포기할 

수는 없습니다. 이에 코스티 사목구 주교 대리 다니엘 애

드윅 마르코 커 신부가 교황청 재단 ‘고통받는 교회 돕기’

(ACN)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.

마르코 커 신부는 “우리 학생들을 잘 양성하기 위해 더 

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. 대나무 벽이나 

진흙을 덧발라 지은 건물 대신 튼튼한 지붕이 있는 교실을 

세우려 합니다”라고 전했습니다.

종이, 복사기 등 수업에 필요한 비품과 교과서 구입도 

시급합니다. 수단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매년 새 교과과정

을 공포하는데, 새 교과서를 사들여야 하는 것은 물론 변동 

과목에 따라 교사들에게도 별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

다. 해마다 늘어나는 학생의 수만큼 계약 교사와 직원의 수

도 증가하고 있지만, 방학 기간에는 학교에 수입이 없어 인

건비를 힘들게 충당하는 실정입니다.

마르코 커 신부는 “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비와 지

원을 청합니다. 또한,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저

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빕니다”라고 요청했습니다.

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 |  고통받는 교회 돕기(ACN) 한국지부

ACN(수단) 
수단 코스티와 라박의 임시 학교 돕기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바보의나눔’, ‘가톨릭평화신문’이 함께하는 

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
